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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우지 텟페이(Teppei Kaneuji) 개인전
<Sweet Pickled Phantom> 원앤제이갤러리에서 개최

■ 10월 23일 ~ 11월 19일, 원앤제이갤러리에서 가네우지 텟페이(Teppei Kaneuji) 개인전 
<Sweet Pickled Phantom> 개최

‘원앤제이갤러리(대표 박원재/www.oneandj.com)’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Sweet Pickled Phantom>전을 
개최한다. 일본 교토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가네우지 텟페이(Teppei Kanueuji) 작가의 40여 점의 평면, 조각, 비디오, 설치 작
품을 전시한다. 2012년 원앤제이갤러리에서 일본 그룹 작가전 <Sculpture by Other Means>에 참여했었던 가네우지 텟페이 
작가는, 첫 국내 개인전인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작업해온 작업들과 더불어 한국에서 작업한 신작들도 함께 선보인다. 소개되는 
작품들에는 석고나 레진으로 일부를 덮거나 불규칙적으로 조합하는 등 물체들을 기존의 역할에서 해방시키는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반영되어있다. 

가네우지 텟페이는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Kyoto Art Center 등 일본의 다수 갤러리 및 
미술관에서 전시하였고 싱가폴의 STPI(Singapore Tyler Print Institute), 베이징의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스위스의 Museum Haus Konstruktiv, 러시아의 State Hermitage Museum 등에서의 전시 및 최근 뉴욕 Jane Lombard 
Gallery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시서문>

현재 교토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가네우지 텟페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체들을 물리적으로 해체하고 이들을 하나의 
작품의 요소로 사용해 재 조합 함으로써 기존의 사물이 내포하는 고유 의미를 허문다. 가네우지는 물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과정
을 통해 기존의 역할로부터 해방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물체를 단순히 사용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작가의 독
특한 관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각각의 물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본 영화나 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본 문화 속 혼령의 존재와도 연결 지어진다. 

일본 문화 속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만화, 피규어 장난감 등은 가네우지 텟페이가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된다. 
‘Games, Dance, and Constructions’ 시리즈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형태들은 만화의 일부분을 분해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이들을 종이, 나무 혹은 봉제된 모형 등에 스크린 프린트하고 일정한 규칙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 마치 어린아
이가 손이 가는 대로 블록을 쌓듯 작품들을 조합해 나간다. ‘Teenage Fan Club’ 시리즈는 여러 개의 피규어 장난감에서 머리카
락 부분 만을 분리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작품으로 공연장에서 흔들거리는 수많은 관객들의 머리를 보고 영감을 받아 작업하
였다. 

흐르는 액체 상태를 고정시켜 표현한 ‘White Discharge’ 시리즈에서도 가네우지 텟페이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
인 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이 드러난다. 작가는 석고나 섬유유리 혹은 레진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작품의 일부를 지우
거나 덮는 용도로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재 조합된 물체들 위에 액체를 덮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물체들이 가진 기존
의 형태와 성질에 변화를 준다. 액체가 흐르며 고체화되는 과정에서 점층적으로 생성되는 형상들은 흘러내리는 순간이 멈추었으나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작가의 첫 국내 개인전 <Sweet Picked Phantom>전에서 가네우지 텟페이는 네 가지 다른 시리즈의 평면, 조각, 비디오, 설치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한, 한국의 풍물 시장, 장난감 골목, 을지로 등에서 수집한 재료들로 완성한 신작 ‘White Discharge (Built-
up Objects #43)’도 함께 선보인다. 작가가 만들어낸 각각의 작품들은 가네우지가 해석한 전시 공간 안에 섬들과 같이 떠 있다. 
이들은 마치 불규칙한 조합에서 생성되는 우연적인 형태처럼 보이나 실은 작가의 섬세한 감각이 만들어낸 어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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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Pickled Phantom> 전 소개
*전시 제목: Sweet Pickled Phantom
*전시 일정: 2015년 10월 23일(금) – 11월 19일(목)
*전시 장소: 원앤제이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14 / 02-745-1644)
*전시 작품: 총 4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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